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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인생의 놓인 문제 앞에 나는 빌립처럼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드레처럼 반응하고 있나요? 안드레처럼 반응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 실패를 경험해 보았다면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을 때 해결되었

던 경험을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수님 앞에, 그리고 목원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놓인 문제를 솔직

하게 내려놓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찾아 올 때에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를 보았고 돈이 없는 것을 보았고 떡을 
구할 것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1번 질문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낙제생이 되기 보다 긍정적인 반응과 문제 가운데 계시는 예
수님을 바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서로 권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눔을 해 주시기 비랍니다.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빌립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두었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믿음은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
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경험담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한 가족 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목장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제목으로 놓
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목원들의 문제를 해결 해 주실 것입
니다.  

 

목자분들이 먼저 솔직하게 현재 자신에게 당면해 있는 삶의 문제들을 오픈해
서 이야기 해 보시면 어떨까요?  


